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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

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

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품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

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

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

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

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

족, 다우르족, 무로족, 챵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

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

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

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

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

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

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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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력사

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

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

慕)” 경마에서 운남 시쐉반나 따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

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

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쫭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

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

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툴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

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

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

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

국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

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

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

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발전을 주

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

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

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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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흑금부락

——허저족의 기원

허저족은 우리 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민족중의 하나이다. 2000년 제5

차 전국인구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허저족의 인구는 도합 4640명으로서 주로 흑

룡강성의 동강시，요하현(饶河县)，무원현(抚远县)과 가목사시관할구내의 가진구

(街津口)，사패(四排)，팔차(八岔) 등 세개의 민족자치향에 분포되여있다.

허저족은 유구한 력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예로부터 흑룡강，송화강，우쑤리강

류역에서 번성하여왔다. 허저족은“숙신(肃慎)”“읍루(挹娄)”“물길(勿吉)”“녀진

(女真)”등 중국 동북의 고대민족들과 밀접한 족원관계가 있는데 청나라시기의

“흑근（黑斤），흑금(黑金)”“허저하라(赫哲哈喇)”가 바로 그들의 선민들이다.

청나라시기와 민국초기에 허저족은 외족들에게“사견부(使犬部)”“어피부(鱼

皮部)”라고 속되게 불리우다가 새 중국이 성립된후에야“허저족”이라고 통칭하

게 되였다.

“허저”라는 단어는 만족어인데“하류”혹은“동방”이라는 뜻이다. 허저사람

들은“융르뻬이(用日贝)”“나니오(那尼卧)”“나내(那乃)”라고 자칭하는데 이것은

“본지 사람”이라는 뜻이고“혁진(赫真)”이라고도 자칭하는데 이것은“동방의 사

람”이란 뜻이며 또“기릉(奇楞)”이라고도 자칭하는데 이것은“강기슭에 사는 사

람”이란 뜻이다.

허저족은 어떻게 산생했을가? 민간에는 아래와 같은 신화가 전해지고있다.

은뚜리가 사람을 창조하다

옛날옛적에 대，소흥안령 일대에는 오직 망망한 림해와 무리를 지은 날짐승

과 들짐승 그리고 비옥한 토지밖에 없었다. 하늘에 있는 신령 은뚜리（恩都力）가

이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와 속세에 내려와서 사람을 만들기로 작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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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속세에 내려온후 먼저 동물의 뼈로 사람의 골격을 만들고 물과 흙으로

사람의 팔다리，눈，코，입과 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흙사람을 물고기

의 입안에 넣었다가 꺼내니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되였다. 그는 남자와 녀자를 각

각 열명씩 만들려고 계획하고 먼저 열명의 남자를 만들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키꼴이 장대하고 준수하였으며 위풍이 당당하였다. 그러나 녀자를 만들 때 동물

의 뼈가 부족한것을 발견하고 할수없이 뼈를 하나씩 적게 쓰고 흙으로 보충하였

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명의 녀자는 모두 뼈가 적고 살이 많아 한결같이 키가 작

고 허약하여 힘든 일을 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은뚜리는 동물의 뼈를 더 구해다

가 녀자에게 보충해주었다. 그랬더니 녀자가 황소처럼 힘이 세여 남자보다 더 건

실하게 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은뚜리는 마음에 들지 않아 녀자의 몸에서 동물

의 뼈를 일정하게 뽑아내여 대체로 남녀가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이 열명의 남자

와 열명의 녀자가 바로 최초의 허저사람들이다.

허저족은 다만 자기들의 언어만 있을뿐 문자는 없다. 그들의 언어는 어음상에

서 동일어족인 만족，시버족，오로첸족，어원크족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 력사

상 허저족은 보편적으로 허저어를 사용해왔고 청나라때 일부 사람들은 만족문자

를 사용하였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한족과 잡거하면서 대부분의 허저족사람들

은 한어와 한문을 다 사용할줄 안다.

《송화강하류의 허저족》은 중국의 저명한 민족학자인 릉순성

(凌纯声)선생께서 현지조사에 근거하여 쓴 저서이다. 이 책은 중

국의 민족학계에서 최초로 허저족을 연구한 과학적인 민족지로

서 허저족의 력사，언어，문화，종교와 음악，무용 등 여러 방면

의 내용을 포괄하였다. 이 책의 출판은 중국민족학 현지조사의 기

점으로서 중국민족학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본보기를 세워주었다.

1934년에《송화강하류의 허저족》이 출판된후부터“허저”라는

족칭이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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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저족은 언제부터 현재 거주지역으로 이주해왔을가? 허저족민간에는 아래

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백성사람의 후대

악비(岳飞)의 군대가 금올출(金兀术)과 전쟁할 당시에 있은 일이라고 한다.

악비의 군대는 백성(白城)을 오래동안 공격했으나 격파하지 못하여 성을 겹겹

이 포위하고 시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뭇장수들이 근심에 싸여 찌프린 눈

살을 펴지 못하고있을 때 대장군 우고(牛皋)가 문득 성을 격파할 묘계가 떠올

라 조용히 병사들에게 자기의 계책에 따르도록 분부하였다.

이튿날，악비의 병사들은 성밑에다 술통을 잔뜩 갖다놓고 우등불옆에 둘러앉

아 불을 쪼이면서 마음껏 술을 마셨다. 서북풍을 맞받으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

리고있던 성우의 수비군들은 악비의 병사들이 술을 마시는것을 보자 참지 못하

고 술을 좀 달라고 청을 들었다. 그러자 악비의 병사들은 아주 시원스럽게 술을

담은 조롱박을 성우로 던져주었다. 성우의 수비군들은 사람은 많고 술은 적은지

라 조롱박이 금방 비였다. 수비군들이 또 술을 달라고 하자 악비의 병사들은“술

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공짜로 당신들에게 줄수는 없소. 당신들이 산 참새를 가지

고와서 술과 바꾸는것이 어떻소? 참새 열마리에 술 한조롱박이요!”라고 말하였다.

“좋소!”이리하여 성을 지키던 수비군들은 너도나도 참새둥지를 찾으러 성안으로

떠났다.

며칠후，성을 지키던 수비군들은 성안의 처마밑과 나무우의 참새둥지들을

다 들추어 만마리도 넘는 참새들을 잡았다. 그들은 그 참새로 악비의 병사들과 술

을 바꾸어 마셔버렸는데 나중에는 푹 취하여 이리저리 나가넘어지고말았다.

악비군의 정탐이 적군의 내막을 파악하고 즉시로 대장군 우고에게 보고를 올

렸다. 이 소식을 듣자 우고는 크게 웃으며“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성을 격파할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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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저녁，악비군의 병사들은 우고의 분부에 따라 참새들의 다리와 꼬리에

불심지를 달아매였다. 그리고나서 심지에 불을 달자 수많은 참새들이 급기야 놀라

서 앞을 다투며 성안에 있는 제 둥지로 날아들었다. 참새들이 날아가는 곳마다에

불꽃이 튕기여 불이 붙었는데 삽시간에 백성안은 치솟는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수라장이 되고말았다. 악비군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일거에 성을 격파하였다.

크게 패배한 금올출은 할수없이 패잔병들과 백성들을 이끌어 포위를 뚫고 동

쪽방향으로 도망하였다. 몇달간의 간거한 행군을 거쳐 그들은“샤할린망머(萨哈林

牤莫，허저어로 흑룡강이라는 뜻)”라는 곳에 다달았다.

때는 이미 날씨가 무더워진 계절이라 강은 물살이 거세고 파도가 높았는데

부근에서는 강을 건널수 있는 배를 구할수가 없었다. 금올출은 적병의 추격이 두

려워 급히 도강하려고 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는지라 강가에 천막을 치고 잠

시 머물기로 하였다.

하루는 금올출이 속상한김에 혼자서 술을 잔뜩 마시고 흐리터분한 정신으로

큰아들에게 말하였다.“어서 가서 강이 얼어붙었는가 보고 속히 와서 고하거라.”

큰아들이 말하였다.“아버님，여름철에 강이 얼어붙다니，당치않은 말씀입니다!”

금올출이 노하여 소리높이 꾸짖었다.“불효자식같으니라구，그래 너는 아비가 여

기서 죽으라는게냐? 거기 누가 없느냐，이놈을 끌어다가 목을 베여라!”

이튿날 금올출은 또 술에 푹 취한채 둘째아들을 불렀다.“둘째야，오늘은 강

이 얼어붙었느냐?”둘째아들도 무던하고 솔직한 사람인지라 거짓을 고할수가 없

어서“강이 얼어붙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실직고하였다. 이 말을 들은 금올출은

화가 나서 둘째아들의 변명을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로 부하를 명하여 끌어내다

목을 베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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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되던 날，금올출은 또 술에 녹초가 되여 이번에는 셋째아들을 불렀다.

“지금은 강이 얼어붙었느냐?”두 형님이 강이 얼어붙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모두

목이 날아난것을 생각한 셋째는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자기도 죽을것이 뻔한지라

생각을 굴리다가 자신이 한번 가보겠다고 하였다.

셋째는 홀로 강가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했다.“하늘이여! 땅이

여! 신이여! 제가 죽을 운명이 아니라면，우리 백성사람들이 계속 번성할수 있게

하시려거든 이 큰 강에 석자 두께의 얼음다리를 놓아주소서! 저희들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소서!”셋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날씨가 불시에 추워지더니 거위

털같은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고 찬바람이 씽씽 불어치는데 마치 엄동설한같았다.

물우에는 얼음덩어리들이 생겨나 서로 부딪치며“뚝! 뚝!”하는 소리를 내더니 눈

깜박할 사이에 얼음다리가 대안까지 놓여졌다.

셋째는 미칠듯이 기뻐서 나는듯이 천막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아뢰였다.“아마

(아버님)! 하느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 강우에 얼음다리를 놓아주셔서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였습니다!”금올술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사람을 시켜 강가에 가

보게 했더니 6월의 강우에 과연 거대한 얼음다리가 놓여있어 사람과 말들이 거침

없이 통과할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금올출은 병사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무사

히 강을 건너게 되였다.

이상하게도 금올출의 대오가 강을 다 건너자마자 그 얼음다리는 순식간에 녹

아 물로 되였다. 악비군은 강가에까지 추격해왔으나 건널수 없어 대안을 바라보

며 한탄하는수밖에 없었다.

금올출의 대오는 강을 건넌후 량초가 다 떨어져 할수없이 물고기를 낚아서

허기를 달래였다. 그러나 낚아온 물고기는 적어서 턱없이 부족하였다. 금올출은

대오를 이끌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송화강，혼동강(混同江，흑룡강과 송화강이

합류하여 우쑤리강어귀에 이르는 류역)，흑룡강과 우쑤리강 연안에서 장기적으

로 정착하여 사냥과 물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그후에 사람들은 당시 강가에 정착한 사람들을“기릉(奇楞，강가에 사는 사

람)”이라고 불렀고 강을 따라 서쪽으로 간 사람들을“삭륜(索伦，서쪽에 사는 사

람)”이라고 불렀으며 강을 따라 동쪽으로 간 사람들을“혁진(赫金，동쪽에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오늘날에 와서도 허저족의 로인들은 자기들의 선조를 말할

라치면 모두 당시의 백성사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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